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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끝내 장관고시…국민격앙 '이게 정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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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b>[1신/5월29일/18:00/서울시청광장] 주부들 유모차 끌고나와 거리행진중

네티즌모임 회원들 장관고시에 격앙, 서울 총집결 호소

각 대학들 동맹휴업 포함한 장관고시 철회 반광우병, 반이명박투쟁 격화

민주노총 긴급 투쟁본부대표자회의 개최 대정부투쟁 방안 모색</b>

이명박 정부가 29일 오후 4시 끝내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했다.

지난 5월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항의시위에 돌입한 네티즌을 비롯한 광우병쇠고기 범국민대책위, 민주노동당을 비롯

한 야3당, 각 대학들, 민주노총 등이 장관고시에 대해 대국민과의 전쟁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모임들은 이날 주부들을 중심으로 유모차 항의시위에 들어가 오후 5시55분 현재 서울 시청광장을 중심으로 거리행진 중이

다.

[사진1]

각 대학들도 장관고시 강행에 따른 동맹휴학을 비롯한 직접 행동에 나섰고 1천5백여 단체들로 구성된 범국민대책위도 헌법소원 및

장관고시 가처분 신청 등을 포함한 반대운동을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용인 소재 미국산 쇠고기를 야적한 강동냉동창고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투쟁을 선포하는 한편 긴급

투쟁본부대표자 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방향 등을 집중논의한다.

[사진3]

오후 6시 현재 서울 시청 주변 일대에는 중무장한 경찰병력이 포진해있다. 특히 서울시청광장으로 진입하는 1호선 5번 출구를 중심

으로 플라자호텔 정문 앞 등지에 병력을 배치했다. 방송국을 비롯한 취재진들도 시청광장 한모퉁이에 현장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고

취재에 나섰다.

[사진3]

이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수십여 명의 주부와 네티즌모임 회원들은 취재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세력들이 퍼트

린 ‘프락치론’에 말려 논쟁이 격화됐던 상황에서 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했던 일부 네티즌들이 옆사람을 불신하는 눈치다. 그러나

이같은 불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까딱 잘못하면 범국민적 저항운동이 불신과 갈등으로 비화될 여지

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29일 장관고시가 강행됨에 따라 행전안전부 관보고시는 6월 2일경 다시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투본회의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투쟁상황 등을 종합해 현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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